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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노벨 경제학상>

지은이 김나영

펴낸곳 가나출판사

노벨 경제학상은 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이

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적 사고의 틀을 제시하고, 연구를 통해 사회와 정책

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에게 수여한다.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은 ‘신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연구에 기여한 경제학자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

옹, 피터 하윗이 공동 수상했다.

이 책은 지난 56년간 수상자 41명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이론으로 세상을 

설명해왔는지 담아낸 경제학 입문서다. 지은이인 김나영 사회 교사는 일상 속에

서 출발한 경제학적 궁금증이 어떻게 이론으로 발전했는지를 따라간다. “매력적

인 사람에게 왜 아무도 다가가지 않을까?” “손실 난 주식은 왜 팔기 싫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소개팅에는 게임 이론이, 손실 난 주식에는 보유 효과와 손실 

회피가 숨어 있음을 설명한다. 수상자들의 이론을 엮어 경제학이 현실 문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청소년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책이다. 경제학이 낯선 

청소년, 기초를 다지고 싶은 성인 독자에게 추천한다.

노벨 경제학상으로 배우는 경제 수업

“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미국’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까?” “왜 경제가 발

전한 나라일수록 저출산·고령화가 나타날까?” 이런 질문의 답을 지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2018년 발행된 <경제는 지리>의 개정증보판으로, 일본의 지리 

강사 미야지 슈사쿠가 지리학 관점에서 세계 경제의 48장면을 명쾌하게 설명한

다. ‘경제와 지리’를 결합한 접근으로 2019년 세종도서에 선정됐고, 일본 지리학

회상을 수상했으며 누적 판매량 10만 부를 넘기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판은 변화한 세계 상황을 반영해 트럼프 재임 시기의 미국 정책, 미·중 

갈등, 반도체 패권 경쟁 등 최근의 국제 이슈를 새롭게 다룬다. 희소 자원을 둘러

싼 경쟁과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쉽게 풀어낸다. 지은이는 경

제와 지리를 함께 보면 뉴스 속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다양한 지

도와 시각 자료가 담겨 있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권두 부록 ‘세계의 

자원 대국’과 특별 부록 ‘통계로 읽는 현대 세계’도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좋다. 

지리와 경제를 함께 이해하고 싶은 청소년 독자에게 추천한다.

<경제는 지리>

지은이 미야지 슈사쿠

펴낸곳 닿다

세계 경제는 왜 이렇게 흘러갈까?


